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GS1 2007 서울총회 개막

유통․물류 등 모든 산업에서 사용되는 상품 식별용 바코드, 전자문서 등의 표준화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 

국제표준기구인 GS1(Global Standard #1)의 2007 서울 총회 본회의가 5월23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

에서 개막됐다.

GS1은 총회에서는 전자상품코드(EPC) 표준을 계속 확산하고 상품 전자 카탈로그의 글로벌 연계 사업을 새

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는 한편 생활용품․식료품에 국한됐던 바코드 시스템을 의료기기 

및 신선식품 등 새로운 분야에 도입해 국제표준을 조속히 제정할 계획이다.

산업자원부는 그동안 바코드 적용이 어려웠던 의료기기와 신선식품에도 국제표준이 확정되면 바코드를 무선

인식기술(RFID)로 전환하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 국내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

다.

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개회식에서 “세계 국제 특허 출원건수 4위, RFID 기반의 교통카드 이용의 보편화 등 

세계 최고의 정보기술(IT) 인프라를 고려할 때 한국의 RFID 적용 확산은 앞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

으로 기대된다”고 말했다.

또 “GS1 산하의 RFID 전담 민간표준기관인 EPC 글로벌이 인증한 전 세계 미들웨어 14개 중 4개를 한국기

업이 개발한데서 알 수 있듯이 한국기업들의 RFID 기술 개발이 매우 활발하다”며 “앞으로 RFID 도입 확산과 

표준화를 위해 GS1과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GS1의 2008년 총회는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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